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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장으로 취임한 박철희 교수는 일본에

도 알려진 정치학자다. 박 교수와 나는 20년 전에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청년처

럼 기백이 넘쳤던 이 연구자도, 어느새 50살이 됐다. 젊어 보이는 모습에 농담만

하는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본연구소를 이끌며 활성화에 힘쓰

고 있다. 나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해 준 것도 그 과정 속의 하나였다.

박 교수의 은사는 컬럼비아대학교 제럴드 커티스 교수다. 일본을 연구한 경력이

50년에 육박하는 미국 굴지의 정치학자로, 나하고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일찍이 박 교수의 미국유학 시절에 “일본 정치현장을 잘 보라”고 누누이 강조한

사람이 커티스 교수인데, 말하자면 박 교수는 ‘한국의 커티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은사가 이달 12일, 제자가 이끄는 연구소를 찾아와 강연을 했다. 나와 박 교수

도 도중부터 참가해 토론도 하고 학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주제는 물

론 ‘일본 정치’였다. 커티스 교수는 “한국 학생들 앞에서 일본어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웃으며, 유창한 일본어로 강연장을 달궜다.

“아베 총리는 6년 전 총리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든다.”

우익성향의 정책을 드러내지 않고 일편단심 아베노믹스로 얻은 경기부양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예전과는 다른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아베 총리의 그러한 ‘안전운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달렸을

것이다. 학생들에게서는 “아베노믹스의 결함은 뭔가”, “고노 담화를 다시 생각

하겠다 발언하는 총리를 믿을 수 없는데”, “독도 해결책은?”, “일본 국민들은

이시하라 신타로 씨 같은 극우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 ‘반일’ 자극이 일본 우경화에 영향?

특히 아베 총리의 ‘우파적 체질’과 일본의 우경화에 경계심이 강한 한국이다.

박 교수를 비롯해 장내의 관심이 그쪽에 쏠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문제는 나

와 커티스 교수 역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만일 정말로 일본이 우경

화에 물들어 간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한국 등이 ‘반일’로 지속적인

자극을 가했을 경우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와 커티스 교수의 의견은

일치했다.

서울대학교 강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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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칼럼| ‘서울에서 
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틀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내  

좋아

|칼럼| ‘서울에서 
는 편지’ ⑨즐겁달
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한    

나는 자취가 서툴고 외식만으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좋아

|칼럼| ‘서울에서 
는 편지’ ⑧ 대학
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여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란    

선을 흩어 태극기를 연상하게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칼럼| ‘서울에서 
는 편지’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관련기사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1970년부터 아사히신문 기자로 활동. 정치부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주필
을 역임했으며 2013년 1월에 퇴직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
담)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커티스 제안’은 명확한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할

것. 왜냐하면 일본이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얻으러 갈 가능성은 0퍼센트인데다, 한

국의 지배를 사실상 인정해 갈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 한국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얘기는 간단하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커티스 교수는 일본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하지

만, 이는 아베 총리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양국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곤란한 일”이라 말하는 커티스 교수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시사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골치 아픈 요즈음, 일본과 한국이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고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문제다.

때마침 강연 당일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한 날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북한에 대화요청을 막 행한 참이었다. 강연이 끝난

후 연구소 사람들과 한국요리를 즐긴 커티스 교수는 말했다. “미국 TV는 떠들썩

한데, 한국에 와 보니 침착한 모습이군요. 일본도 아베 씨가 생각보다 차분해 다

행입니다.”

이것만은 양국의 반응에 조금 안심한 모양이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베 정권 박철희 제럴드 커티스

1

좋아요 47Share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8090094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8090094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8090094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8090094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26008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26008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26008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26008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050078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050078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050078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050078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620009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620009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6200095
http://asahikorean.com/tag/%EC%99%80%EC%B9%B4%EB%AF%B8%EC%95%BC%20%EC%9A%94%EC%8B%9C%EB%B6%80%EB%AF%B8
http://asahikorean.com/tag/%EC%95%84%EB%B2%A0%20%EC%A0%95%EA%B6%8C
http://asahikorean.com/tag/%EB%B0%95%EC%B2%A0%ED%9D%AC
http://asahikorean.com/tag/%EC%A0%9C%EB%9F%B4%EB%93%9C%20%EC%BB%A4%ED%8B%B0%EC%8A%A4
http://www.reddit.com/submit
javascript:void(0);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https://www.facebook.com/plugins/comments.php?api_key=229323273829799&locale=ko_KR&sdk=joey&channel_url=http%3A%2F%2Fstatic.ak.facebook.com%2Fconnect%2Fxd_arbiter.php%3Fversion%3D26%23cb%3Df28a006e4f833d%26origin%3Dhttp%253A%252F%252Fasahikorean.com%252Ff24299b112a623c%26domain%3Dasahikorean.com%26relation%3Dparent.parent&numposts=2&width=462&href=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4160110#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③ 스승과 제자가 말하는 아베 정권 - Asahi Asia Antenna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4160110[2013-08-21 오전 10:58:11]

좋아

‘고엔’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원, 공연. 한국어 발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   

주는 그런 ‘고엔’의 연속으    

된’ 한 주였다.

좋아

|칼럼| ‘서울에서 
는 편지’ ⑥ ‘배계
(拜啓) 김대중 선배
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이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론   

로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럼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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